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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과로사통신

콘노 하루키 POSSE

온도계의 바늘은 40도를 넘었다? 

야마토 운수, 열사병 대책을 요구하는 파업 ①

* �이 기사는 일본 POSSE의 대표인 콘노 하루키가 야후 저팬에 8월 23일자로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기

사를 일터 11월과 12월에 걸쳐 게재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올 여름 일본에서는 기온이 35도

를 넘는 날이 역대 최장 61일간 지속됐다. 위험한 더위는 9월 말까지도 계속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직장에서의 열사병이 확산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직장에서의 열사병

에 의한 사상재해 발생 상황」에 의하면, 2023년 직장에서의 열사병 사상자는 1,106명(전

년 대비 279명·34% 증가)으로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이 수는, 「사망·휴업 4일 이상」으

로서, 산재가 인정된 수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9일 야마토 운수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가 홀로 열사병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파업을 벌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야마토 운수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55세 남성으로, 야마토 운수에서 27년간 일했다. 운전기사로 일하다 작년에 창고 

내 작업자로 전보되었다. A씨는 9시부터 19시까지 9시간 노동(휴식 1시간)을 주 5일 정도 

하고 있다. 사업장에 들어온 화물을 각 기사별로 분류하거나 창고 내 정리정돈을 한다. A씨

는 주로 서서 일하고,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최대 30kg에 달하는 짐을 손에 들고 분류하기도 

한다. A씨가 일하는 창고는 창문 수가 적고, 그나마 절반 정도는 녹이 슬어 열리지도 않았다. 

또 창고 내에서도 택배 트럭이 시동을 끄지 않아 배기가스의 뜨거운 공기로 더 더웠다. 



26 노동자가 만드는

올해 7월이 되자 A씨가 일하는 창고 내 최대 4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고장 

나 ‘열사병 지수’가 ‘위험’을 가리키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야마토운수가 노조에 답

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 온도계는 고장이 나서 이미 회수했고, 정확한 온도는 최대 36도

이며, 31도 이상이 ‘위험’으로 간주되는 ‘열사병 지수’도 29에서 30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사업소에는 열사병 대책으로 소금사탕 배포, 업무용 선풍기 1대, 국소 냉방기 2대, 워

터서버 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위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매일 땀을 많이 흘렸고, ‘땀띠’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더위로 인한 두통도 계속되어 ‘록소

닌’(진통제)을 복용하며 버텨왔다. 8월 초 A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 ‘온열질환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용 약도 처방받았다. 지난해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창고보다 더 

열악한 배송기사들의 환경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야마토 운수는 즉시 업무용 대형 선풍기를 새로 도입하고 스팟 쿨

러를 증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동종업계인 사가와큐빈이 시행하고 있는 냉방복이나 

넥 쿨러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응원하고 싶다

종합 서포트 유니온에서는 A씨의 기자회견 다음날부터 열사병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나도 A 씨와 같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자 한다.

상담 사례 1 : 물류 대기업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창고에는 스팟 쿨러와 선풍기 몇 

대가 있다. 온도계도 없다. 더위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3명이 쓰러진 적도 있고, 자

신도 두통이 계속되거나 속이 메스꺼운 채로 일하고 있다. 쓰러진 사람들이 산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자신도 예전에 직장에서 쓰러져 산재를 신청하려고 상사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업무 시간 외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

상담 사례 2 :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다. 창고에는 온도계도 없고, 2대밖에 없던 스

팟 쿨러 중 1대는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 열사병으로 동료 어르신이 조기 퇴근

하고 2주 정도 휴업했다가 복귀했다. 에어컨 옷과 넥 쿨러를 자비로 구입했다.

이는 이날 노동상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A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일본 전역에 많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사업장들은 경영진이 현장의 온도와 

열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개선

을 요구해도 무시하기 일쑤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심지어 노동

자가 쓰러져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다.


